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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작가' 이기봉, 허상 속 실상 찾기...10여 년 만에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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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화폭 위에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한 몽환적인 물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반투명 막에 그려진 희뿌연 풍경 뒤에 뭔가 다른 세계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 뒤 합성 섬유를 겹쳐 두 개의 이미지를 합친 작품들입니다.

지난 10여 년 은둔 속에서 세계의 본질에 대한 탐구 끝에 일궈낸 이른바 '세계화'들입니다

이기봉 / 작가 : 세계화라는 개념은 풍경화와 뉘앙스가 많이 다른데요. 여태까지 저의 그 중심사고들은

결국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탐구 과정이었다고 봐요.]

밝은 밑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에서 1cm 정도 간격을 둔 무채색 막, 물과 안개, 그림자는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는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합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저서 '논리철학논고' 텍스트를 활용한 신작들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한계, 

현실을 가리는 언어의 막에 주목한 작품입니다.

[이기봉 / 작가 : 내 눈도 달라지고 막 초점도 흐려지고 기분도 달라지고 마음도 막 휙휙 이렇게 변형을

이루고 있는데 세상이 과연 그렇게 똑바로 보여지나 그 실체처럼 느껴지게 하나? 자기와의 관계만 남을

뿐이지….]

이기봉 작가는 산 중턱의 습한 작업실에서 때로는 붓질로, 때로는 워터 젯으로 자신 안의 경계의 막을

부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실상과 허상, 언어와 비언어, 삶과 죽음 등 상반된 개념이 합쳐진 비현실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 안에

잠가놓은 예술의 방을 열게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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